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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D․알프스D “방부제 불안”
소화제 생록천․위청수․까스명수도 … 식약청은 용법 준수하면 안전

시민단체가 비타민음료에 이어 마시는 자양강장제, 소화제 등에도 방부제가 과도하게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자양강장제와 소화제 액제의 안식향산나트륨 함유량이 기능성 음료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안식향산나트륨은 눈, 점막 등의 자극과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경고된 방부제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안식향산나트륨은 액제류 의약품의 유통 중 변질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허용된 성분이라고 해명했다.

또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며 소변으로 배설돼 인체에 축적되는 독성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6명에게 매일 0.3-0.4g을 62일간 식품과 같이 섭취하도록 한 결과 소변성분, 질소균형, 건강 등에 이상이 없

었고, 쥐와 토끼에게 투여한 실험에서도 발암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피부와 눈에도 자극이 없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서울환경연합은 음료형 자양강장제와 소화제의 안식향산나트륨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마시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국내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청은 미국이 함유량을 전체 의약품 용량의 1.08%까지 허용한 사례가 있고 일본은 하루 섭취량을 

최대 2200㎎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용량의 0.1% 이하로 허용하고 있고, 몸무게 1㎏당 1일 허용량이 5㎎이어서 60㎏ 몸

무게를 기준으로 300㎎에 불과해 일본 2200㎎에 비해 훨씬 기준이 강화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박카스D(동아제약), 알프스D(동화약품)는 안식향산나트륨의 함유량이 병당 70㎎로 자양강장제 중 가장 

많고 소화제는 생록천(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삼성제약)가 최대 허용기준인 100㎎에 달한다.

식약청은 자양강장제는 1일 1병 1회만 복용하도록 돼 있고 액제 소화제는 하루 3회 1병씩 총 3병을 복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용법을 준수하면 1일 총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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